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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임신부  626-215-7224 

전교수녀  213-804-9151 

평협회장  310-408-1443 

연령회장  310-749-8942 

사 무 실  310-326-4350 

주일미사 

주일전날저녁 오후 7시 

평일미사 

월,화 미사없음 

아침미사 오전 7시 30분 수 오후 7시 30분 

가족미사  오전 9시 30분 목,금 오전 9시 30분 

교중미사 오전 11시 신심미사 첫 토요일 오전 9시 30분 

고해성사 평일ㆍ토요일 미사 30분 전 

  낮  

 

  아침에는 생명이 시동한다.  처음에는 즐겁게 용솟음 치

다가도 여러가지 저항을 만나면서 차차 더디 움직인다. 

그러다가 드디어 한낮에 다다르면 잠시 쉰다. 좀 있으면 

다시 가라앉기 시작한다. 점점 고단해져 마침내 마지막으

로 잠깐 다시 고개를 들었다가 밤의 침묵에 잠겨버린다.  

이렇게 일어났다가 가라앉는 한나절의 허리턱에 짤막하

면서도 아름답기 이를 데 없는 순간이 있다.  

  한낮이 그것이다. 여기서는 생명이 쫓기지 않기 때문에 

앞을 내다보지 않는다. 아직 기울기 시작한 것도 아니기 

때문에 뒤를 돌아다보지도 않는다. 아직 지치지 않고 더 

나아갈 힘을 그대로 지닌 채 서 있다. 낮이 되면 생명이 

순수한 현재에 머무는 곳이다. 그리고 멀리멀리 바라본다. 

공간이나 시간으로는 아무데에도 가지 않는다. 영원을 바

라다본다. 

  한낮이라는 순간은 그 얼마나 심오하더냐. 온통 소음이

고 침묵이나 명상이라곤 있을 수 없는 도시생활을 하는 

이는 이 순간을 느껴볼 길이 없다. 그러나 한번 나가서 논

밭을 지나면서 걸어보라지. 여름날 해가 머리 꼭대기에 

올라서 있고 아지랑이가 아른거릴때 고요하고 넓은 풀밭

에 나가보라지. 걸음을 멈추고 서면 모든 시간이 멎는다. 

영원이 우리를 바라본다. 영혼은 어느 시각에나 우리에게 

말을 하지만 한낮과 가깝다. 한낮에는 기다리고 있던 시

간이 자신을 열어준다. 한낮은 순수한 현재, 하루의 충만

이다. 

  하루의 충만 – 영혼의 근접 – 기다림과 열림 – 멀리

서 삼종소리가 들려온다 – 정숙한 낮에 해탈의 말을 전

한다. “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

고 하느님은 말씀이시었다. …” 

  

거룩한 시간 (4) 

화답송  Responsorial Psalm  
  

◎ 주님,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리이까?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시편 15, 2-3. 3-4. 5) 

 

○ 흠 없이 걸어가고, 의로운 일을 하며, 마음속 진실을 말하는 이,   

    함부로 혀를 놀리지 않는 이라네. ◎ 

○ 친구를 해치지 않으며,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이라네. 그는 악 

    인을 업신여기지만,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존중한다네. ◎ 

○ 이자를 받으려 돈놀이 않으며, 죄 없는 이를 해치는 뇌물 받 

    지 않는다네. 이 모든 것 행하는 그 사람, 영원토록 흔들림 없 

    으리라. ◎ 

 

◎ He who does justice will live in the presence of the 

    Lord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Psalm 15:2-3, 3-4. 5) 

○ One who walks blamelessly and does justice; who thinks 

    the truth in his heart and slanders not with his tongue. ◎ 

○ Who harms not his fellow man, nor takes up a reproach 

    against his neighbor; by whom the reprobate is despised,  

    while he honors those who fear the LORD. ◎ 

○ Who lends not his money at usury and accepts no bribe 

    against the innocent. One who does these things shall  

    never be disturbed. ◎ 

 

사무실 업무시간 

월,화,토 휴무 

수,목,금 8:30am - 12:30pm 

주일 8:30am - 12:30pm 

(다해) 연중 제16주일 
입당 : 희망의 순례자들     파견 : 6 



 

본당 소식 

▶ 7월 영화관람 

   7월 영화관람행사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. 

  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 옆 테이블에 비치되어 있는 

   신청서에 이름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 

   저녁식사가 제공됩니다.  

   일시 : 7월 25일(금), 오후 6시 30분 

   장소 : 미디어실(강당) 

   영화 : 라이프 오브 파이(Life of Pi) 

   신청마감 : 7월 20일(주일) 

   문의 : 이태환 이냐시오  ☎ 971-325-7517 

 

▶ 반장 월례 모임 

   일시 : 7월 27일(주일), 교중미사 후 

   장소 : 성전 

 

▶ 요셉회 정기총회 

   일시 : 7월 27일(주일), 교중미사 후 

   장소 : 강당 

 

▶ M.E. 쉐어링 

   일시 : 7월 27일(주일), 교중미사 후 

   장소 : 소회의실 

 

   

     

     

      

 

 

 

 

    

     

      

      

      

 

 

 

 

  

우리들의 정성 

▶ 2025년 희년(Jubilee) 캠페인 

   1) 미사시간 10분 전 도착하기 

   2) 성당 안에서 침묵하기 

   3) 단정한 복장으로 미사참례하기 

 

▶ 2025년 희년(Jubilee) 기도 

   모든 미사 중에 ’희년기도문’을 함께 바칩니다. 

   기도카드를 지참하시어 마음을 모아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.  

 

▶ 지붕공사 안내 

   사제관 지붕, 성전 지붕, 교리실 건물 지붕 공사가 

   세 단계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. 

   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주차장에  

   Trash Bin(공사용 쓰레기통)이 설치됩니다. 

   이 점 유의하시어 안전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. 

   공사일정 : 2025년 7월 21일(월) - 8월 25일(월) 

   문의 : 사무실  

 

▶ 백삼위 골프 동호회 친선 토너먼트 

   일시 : 8월 9일(토), 오전 11시 

   장소 : Miles Square Golf Course 

   참가인원 : 선착순 (7월27일 신청마감) 

   문의 : 김철민 요한  ☎ 310-740-1502 

 

  

 

            

 

 

 

    

 

강경예 강순복 김광자 김재동 김혜영 노영자 박건양 

박명자 성낙호 손준호 송영미 신성주 오수인 이상청 

이일길 이태환 임연조 정동규 조화숙 한혁수 

이상청 익   명     

교  무  금  $      2,720.00   

주일헌금  $      2,880.00   

감사헌금  $         167.00   

 $     10,000.00  

합      계  $     15,767.00   


